
Stage 6 Decode and Develop 

The Bigfoot Mystery (빅풋 미스터리) 

 

 

Storybook 

스토리 북 교재 내용에 대한 번역입니다. 수업 준비 시, 미리 참고하세요.  

 

 

P1: 엄마는 Kipper의 운동화를 점검하고 있었어요. 

    "여기 끝에 느껴지는 게 너의 발가락이니?" 그녀가 물었어요.  

    "너의 발이 벌써 또 자랐구나!" 

 

P2: "새로운 운동화가 필요해," 엄마가 말했어요. "Biff와 Chip에게 (신발) 쇼핑하러 간다고 전하렴." 

 

P3: Kipper가 Biff의 방을 살피자마자 마법의 열쇠가 빛나기 시작했어요. 

모험을 시작할 시간이 왔어요.  

 

P4: (열쇠의) 마법이 그들을 커다란 나무들로 둘러싼 숲으로 데리고 갔어요. 

    Biff는 진흙에 있는 발자국을 발견했어요. 

    "이것 좀 봐," 그녀가 말했어요. "엄청 커!" 

 

P5: 그녀는 자신의 발을 발자국 옆에 대며 비교를 하기 시작했어요.  

    "무엇이 밟고 갔을까?" Kipper가 물었어요. "곰?" 

 

P6: "곰들의 발은 뾰족한 발톱이 달려있어," Biff가 말했어요. "이 발자국은 발가락 자국만 있잖아." 

"어떤 사람들은 숲에 빅풋이라 불리는 신비한 동물이 살고 있다고 믿어," Chip가 말했어요. 

 

P7: "아마도 빅풋이 그 발자국을 남기고 갔을 거야," Chip이 덧붙여 말했어요. 

"여기에 또 다른 수수께끼가 있어," Kipper가 말했어요. "이 밧줄이 왜 여기에 있는 거지?" 

 

P8: Biff와 Chip이 확인하러 다가갔어요.  

갑자기 큰 목재의 새장이 세 아이들 머리 위에서 떨어졌어요. 

"안돼!" Chip이 외쳤어요. "이건 덫이야!" 

P9: 아이들은 새장을 올리려 했지만 이건 너무 무거웠어요.  

"도와주세요!" Kipper가 외쳤어요. "거기 아무도 없나요?" 

 

P10: "좋아!" Biff가 말했어요. "저기 좀 봐." 

거대하고 털이 많은 동물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. 그것은 관심을 보였어요.  

 

P11: "저건 빅풋이야!" Chip이 놀라면서 말했어요.  

빅풋이 가까이 다가왔어요.  

"우리를 돕고 싶어 하는 것 같아," Biff가 말했어요.  

 



P12: 빅풋에게는 새장이 전혀 무겁지 않았어요.  

그는 그것을 아이들 위로 쉽게 올렸어요.  

"우리는 풀렸다!" Chip이 말했어요. 

 

P13: Biff가 빅풋을 쳐다보았어요. "우리를 도와줘서 고마워," 그녀가 말했어요.  

빅풋이 아이들을 보며 웃음을 짓는 것 같았어요.  

 

P14: 갑자기 그들은 거친 목소리를 들었어요.  

"이쪽에 새장이 있어," 어떤 남자가 말했어요. 

빅풋은 주위를 살폈어요. 그는 이제 두려워 보였어요.  

 

P15: 그는 숲으로 들어가 숨었어요.  

잠시 후 세 명의 아저씨들이 나타났어요.  

"너희들은 여기서 무엇을 하는 거니?" 그들 중 한 명이 물었어요.  

 

P16: "(우리는) 길을 잃었어요," Chip가 재빨리 말했어요. 

"나의 이름은 미스터 벙컴이네," 그 아저씨가 말했어요. "우리는 빅풋이라는 신비한 동물을 잡기 위해 

덫을 놓은 것일세." 

 

P17: 빅풋은 숨은 채 지켜봤어요.  

"그를 잡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?" Biff가 벙컴에게 물었어요. 

P18: 벙컴이 미소를 지었어요. "나는 그를 나의 순회 서커스에 영입시켜서 온 세계를 돌 거야. 사람들은 그를 

보기 위해 많은 돈을 내겠지. 그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빅풋 이잖니.  

 

P19: 벙컴은 아이들을 노려보았어요.  

"이 주위에 빅풋을 본 적이 있니?" 그가 물었어요. 

 

P20: 아이들은 벙컴의 계획이 빅풋에게 좋을 것 같지 않아 보였어요.  

Biff, Chip 그리고 Kipper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. 그들은 머리를 저었어요.  

 

P21: Chip은 아저씨들이 보지 못하게 조용히 발자국을 자신에 발로 문질렀어요.  

"흠, 록 네스 괴물이나 가서 찾아볼까!" 벙컴이 뿌루퉁하게 말했어요.  

 

P22: 마법의 열쇠가 빛나기 시작했어요.  

"그게 뭐야? 마법에 열쇠!" 벙컴이 외쳤어요. "사람들은 그걸 보기 위해서 많은 돈을 낼 거야!" 

 

P23: 아이들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. 

"돌아와!" 벙컴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.  

그는 빅풋이 바로 뒤에서 아이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.  

 

P24: 집에 돌아와서 보니 엄마가 Kipper의 새 신발을 사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어요.  

"어서 가렴, 빅풋," Biff가 동생에게 농담을 던졌어요.  


